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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개발에 활용되는 슬픈 운명의 동물들

전 인류가 코로나19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. 백신이 

개발됐지만 아직도 고통은 진행중이다. 그런데 코로나로 

고통 받는 것은 인류만이 아니다. 백신 개발에는 생각보다 

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.

 

그 대표적 예가 투구게다. 약 4억5천

만 년 넘게 존재하며‘살아 있는 화석’

이라 불리는 투구게는 특유의 파란색 

피로 유명하다. 산소 운반책으로‘헤모

글로빈’이 아닌‘헤모시아닌’을 사용

하기 때문이다. 구리 성분이 있는 헤

모시아닌은 산소와 만나면 푸른색이 

된다.

그런데 이 파란 피에는 특별한 효용이 

있다. 일부 세균을 탐지하면 곧바로 응

고되며 내독소의 확산을 막는 것이 그

것이다. 이러한 성분 덕분에 쉽게 독성 

물질을 판단할 수 있어 투구게의 피를 

이용한 일명 LAL 검사법은 의학, 제약 

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

다. LAL은 백신의 오염 물질을 검출하

는 데도 효과적이다. 이 때문에 요즘처

럼 백신 연구가 한창인 시기에 투구게

의 피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물질이다. 

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른 실

험동물의 희생 역시 처참하다. 후보물

질이 실제 생물체에 어떤 부작용을 나

타내는지, 바이러스가 생체에서 어떤 

식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인간보다 앞

서 몸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이다.

 

영장류는 인간과 유사하기에 특히 자

주 활용된다. 약 2천500만 년 전 공동 조상으로부터 인류

와 갈라진 붉은털원숭이가 대표적 동물이다. 붉은털원숭

이는 사람과 유전자 93%를 공유하는데, 혈액형을 결정하

는 Rh인자 등을 보유해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. 개체수가 

많고 몸집이 작은 것도 실험에 적격이다.

실험동물의 대표격인 쥐 역시 코로나19 연구에 중요한 

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 그 핵심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

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이스투(ACE2) 단백질이다.

쥐가 가진 ACE2 단백질은 사람의 

ACE2 단백질과 다르다. 즉 쥐는 본

래 코로나19 연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

이다. 그러나 과학자들이 2003년 사

스(SARS) 유행 사태를 계기로 인간의 

ACE2를 지닌 쥐를 개발하면서 쥐 역

시 주요 실험대상으로 자리 잡았다.

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 역시 주목받

고 있는 동물이다. 바이러스감수성이 

뛰어나 감염이 쉽고, 인간의 폐와 생리

학적으로 유사한 폐를 보유했기 때문

이다. 사람과 같이 재채기, 콧물, 기침 

등의 증상을 보여 바이러스 전파에 대

한 연구에도 유용하다.

이밖에도 코로나19에 매우 민감하

게 반응하는 햄스터 역시 실험동물 

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.

 

그렇다면 어떻게 동물들의 희생을 

줄일 수 있을까? 

첫 번째는 대체재를 만드는 것이다. 인

간 세포를 배양해 만든 유사 장기‘오가

노이드’가 대표적이다. 본래 암 치료에 

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, 실제 캐나

다 등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

이를 활용하고 있다.

또 다른 방법은 인공지능의 힘을 빌

리는 것이다.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 독

성을 예측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

있다. 아직 그 효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도 많지만, 

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.

이런 노력들이 쌓인다면 곧 코로나19도, 안타까운 희생

도 없어지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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